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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포 부 서   전략기획팀 이형석 차장 (☏031-478-0412)

 배  포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제22차 ITS 표준총회 및 AI & DX 세미나 성공 개최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허청회, 이하 ‘ITS Korea’)는 지난 12월 5

일(목)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2차 ITS 표준총회* 및 「AI & DX : 

글로벌 표준으로 여는 디지털 혁신」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ITS 표준총회는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관련 산업발전과 

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ITSK 표준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 이번 행사는 ITS 표준총회 참가사 간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표준 

및 최신기술 동향 파악을 통한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현대모비스, 대보정보통신, 메타빌드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 ITS 표준총회에서는 16종의 ITSK 표준 제·개정과 운영규정 개정에 대

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의·의결 결과 17종의 안건 모두 가결되었다.

 ○ 특히, 채택된 ITSK 표준은 자율주행, C-ITS, e-Call, 온실가스, 전자지도, 

항만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 제·개정 안건이 상정되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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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진행된  「AI & DX : 글로벌 표준으로 여는 디지털 혁신」 세미나는 

“넥스트 모빌리티 엑스포”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 ▲국제표준기구의 최신 동향, ▲AI 신뢰, 안전 확보 방안, ▲DX 딜레마와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 첫 번째 발표자인 문영준 교수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JTC 4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스마트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표준화 작업의 단절을 방지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효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곽준호 팀장은 “AI 신뢰성과 안전 확보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글로벌 표준화를 통해 위험 관리를 체계화하고 각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AI 신뢰성 인증과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박선규 상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기업의 운영 방식과 경제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고객 중심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ITS Korea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민간 주도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며, ITS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 앞으로도 ITS Korea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표준화와 지원 활동을 

통해 ITS 생태계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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